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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과거성’이라는 이주의 짐꾸러미를 안은 채 새

로운 공간으로의 이주 후 자신들의 체험들을 어떻게 주체적 행위자로 재구성해 나가는지를 포착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생활세계의 체험을 신체

성,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신체성은 피부색이나 문화적

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결코 차별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당당함으로 현실의 

편견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공간성은 새로운 사회문화적 공간을 재구성하는 ‘공간적 전

환(spatial turn)을 시도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시간성은 현실의 탓만을 하는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보다 적

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관계성은 확장된 인간관계를 바탕으

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는 삶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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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pture how marriage migrant women, who are burdened with 

the luggage of the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past,’ reconstruct their own ‘experiences in 

reality’ as subjective agents after their immigration into a new space. By applying a 

phenomenological method, this study analyzes the world of life in which marriage migrant 

women come to have experiences in the dimensions of bodilihood, spatiality, temporality, and 

relatedn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arriage migrant women never think of their bodiliness 

as the subject of discrimination though they have some differences in skin colors and cultural 

aspects, and make efforts to overcome prejudices in reality withtheir pride of body. As for the 

spatiality, marriage migrant women attempts at a spatial turn in which they reconstruct a novel 

sociocultural space. With respect to the temporality, marriage migrant women recognize 

themselves not as passive subjects who only resent reality but as being prepared for future 

actively. As for the relatedness, marriage migrant women show life in which they pioneer their 

own areas on the basis of extended personal relations.

■ keyword :∣World of Life∣Marriage Migrant Women∣Experiences in Reality∣Phenomenological Method∣
Qualit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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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이주는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

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구성하면서 출신지 사회

와 현지에서 정치, 사회, 문화적 관계를 재구축하게 한

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관계, 이주 여성과 현지 여성과

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매개한다[1]. 이러한 국제결

혼을 둘러싼 권력 지형은 종종 ‘권력의 기하학’(power 

geometry)이라는 은유로 묘사되어 왔다[2][3]. 즉, 결혼

을 통해 국경을 넘는 여성을 ‘팔려가는 여성’, 또는 ‘가

부장제와 상업주의의 희생양’으로 단순화하고, 이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남성들은 승리자로, 여성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초국가적 지배세력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주여성은 과거의 출신국의 차이가 아니라, 

현재 위치하는 타자와의 마주침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다. 또한, 이주여성 주체에게 부여된 상대적 역할의 차

이에 따라 자아와 타자의 교섭 공간을 매개로 지속적으

로 구성되고 실천되며,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차원에서 구성되는 존재이다

[4]. 특히, 역사나 문화 및 사회의 상황이 상이함에도 불

구하고 모든 인간의 생활세계를 관통하는 체험의 실존

적 구조는 네 개의 생활세계(Life world), 즉 체험된 몸, 

체험된 공간, 체험된 시간, 체험된 관계이다[5]. 이를 본 

연구에서는 신체성,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으로 분석하

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에 가까지 접근해 보고, 이를 

토대로 이주여성들의 삶의 재해석하고 재구조화 과정

을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과거성’이라는 이주 의 짐꾸러미를 안은 채 새

로운 공간으로의 이주 후 조직화․규범화되어 있는 ‘현

재’의 사회적 위치에서 모방이나 재생산의 ‘유목적 체

현’을 경험하는 생활세계의 체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에서 출발하여 이들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떻게 경계를 

넘나들고 관계성을 확보하여 자신들의 체험들을 주체

적 행위자로 재구성해 나가는지를 포착하는 것이 연구

의 목적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생활세계와 체험 
Husserl(1962)은 현대 세계가 근대 자연과학적 전통

에 의해 규정된 세계라 말하며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자연과학적 태도를 제거하기 위해 생활세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에 따르면, 근대 자연과학을 통해 보여진 

세계상은 우리의 직관으로 경험된 세계를 객관화하고 

이상화한 결과이며 달리 표현해서, 이 세계는 ‘이념의 

옷’(Ideenkleid)으로 입혀진 세계라는 것이다[6]. 결국, 

생활세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화를 통해 얻어

지는 즉 ‘학습된’ 의미이며, 개인에 앞서 존재하는 ‘사회

적’ 의미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은 이 생활세계 내

에서 혼자 존재하지 않으며 동료와 더불어 생활세계를 

공유한다. 그것은 ‘사회적’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생활세계는 거시적 측면으로서의 사회구조와 

미시적 측면으로서의 개인 사이의 의미 있는 연결이 표

현되고 이루어지는 장이며, 인간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

아가는 일상적인 행위 공간이다[7].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이주한 정착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존재 자체가 주체/타자라는 고정성에 어긋나는 분

열의 공간에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8].

한편, 체험은 정태적 문제가 아니고 동태적 문제이다. 

체험은 그 의미의 통일 속에서 과거의 회상과 미래에 

대한 의미를 전체적으로 연결하여 포괄한다. 과거와 미

래는 모든 체험의 현재성과 구조적인 통일성을 형성한

다. 체험의 시간성은 의식에 의해 부여된 어떤 것이 아

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체험 자체와 함께 하는 것이다 

[9].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자신들의 

생활세계 체험들을 주체적 행위자로서 어떻게 경계를 

넘나들고 재구성해 나가는지를 포착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주체적 행위자로서 생활

세계를 부분적으로 다루는 연구[3][8][10-12], 사회문화

적 맥락에서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13], 가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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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지역사회를 통한 사회통합과정과의 상호작용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 연구[14] 등이 있다. 본 연구와 관

련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생활세계의 4가

지 부분적 차원의 접근(신체성,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성에 관한 연구로 송민애(2007)는 결혼이

주여성의 몸 경험의 본질은 준구성원(pseudo-member)

이며, 이런 정치적 위치로 인해 “결혼이주여성들의 몸

은 통제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게 되며 경제적, 신

체적, 성적, 문화적, 영적, 그리고 여성들이 위계에 의한 

통제로 주변인으로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다”고 하였다

[10].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몸 경험의 의미는 중간지대

에 위치하는 몸으로 “탈맥락화된 몸, 경제적 디아스포

라, 탈식민지적 디아스포라, 이주 네트워크의 허브의 역

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간성에 관한 연구로 이형하(2010)는 결혼이

주여성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디딤돌 삼아 가족경

계 밖의 조직화된 지역사회 참여를 생활세계로서의 지

역사회 통합과정으로 분석하고 있다[11]. 이러한 지역

사회 참여는 낯선 사회에 들어선 후 시간적 특권화를 

극복하고 한국사회를 공간적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공

간적 전환(spatial turn)’을 의미한다[15][16].

셋째, 시간성에 관한 연구로 이형하 외(2010)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뿌리내림의 과정을 3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12]. 1단계는 ‘낯선 지역으로 들어서기’ 단계로 이 과정

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농촌사회에 정착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신분의 불연속성

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다[17]. 2단계는 ‘삶의 개척자

로 살아가기’ 단계로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여

러 직업을 경험하며 자신감을 쌓고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무능하게만 여겨졌던 자신

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세

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출신

국의 교육과 기술의 이전 가능성(transferability)이 적

을수록, 스스로의 다양한 교육에의 투자가 있게 되고 

이는 소득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의 결

과이다[18][19]. 3단계는 ‘마을주민으로 참여하기’ 단계

로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자신

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순응하며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을 발판삼아 주도적으로 마

을주민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넷째, 관계성에 관한 연구로 박신규(2008)는 이주여

성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성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유

동되어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8]. 사회적 위치성은 이

주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공적, 사적인 지역적 공

간과 역할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망

(social network)’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이주여성들의 

정체성이 변화되어 간다고 한다. 즉, 출신국에서의 과거

성에서 시작된 ‘피해자’, ‘빈곤자’로 상정을 통해 주체적

으로 선택한 국제결혼에 대해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으

로 타자화함으로써 이주여성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

성원과 소통의 관계성을 갖는 시민으로 설 수 있는 기

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개별적인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들은 생활

세계의 4가지 차원을 동시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생

활세계에 대한 체험에 대한 연구는 이들 여성의 삶과 

분리된 탈맥락적 구조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층적 상황과 때로는 고정성에 어긋나는 분열의 공간

에서 이들이 겪게 되는 체험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두어 

생활세계의 경험에 보다 가까이 접근해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전라남도 군 단위 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자를 만나 “결혼이주

여성으로서 체험하는 생활세계 경험”에 대한 질문을 가

지고 심층면담과 면담과정에서 연구자의 느낌과 생각

을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다. 매회 면담내용은 녹취록으

로 만들어졌고, 녹취록은 반복 읽기를 통해 의미가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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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게 하였다. 면담 전에 연구자와 참여자간에 연구 

동의서를 교환했다. 동의서는 연구 내용과 면담 내용을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기간 동안 

참여자 스스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면담시간은 대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녹음내용에 대해 전화면담을 1회이상 

실시하여 명확하지 않은 의미에 대한 확인과 추가 질문

이 이루어졌다.

2. 연구참여자
연구자는 전남지역 다문화지원센터 5곳을 접촉하여 

시설장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소개받은 9명

을 대상으로 다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

대는 20대 2명, 30대 2명, 40대 4명, 50대 1명이었다. 결

혼기간은 최소 2년 6개월에서 15년까지였다. 출신국은 

필리핀 4명, 베트남 2명, 일본 2명, 중국 1명이었다.

표 1. 연구참여자 일반적 특성

참여자
출신
국

연령 학력 결혼기간 본인직업
남편
직업

자녀

1 필리핀 40세 전문대졸 13년 영어강사 일용직 1남
2 중국 38세 고졸 15년 문화

해설사 자영업 2남

3 일본 41세 전문대졸 13년 통역
안내원 회사원 2남

4 필리핀 44세 대학졸 9년 군청 상담원 농업 1남 
1녀

5 베트남 26세 초졸 4년 주부 회사원 -
6 필리핀 41세 고졸 10년 자활지원센터 농업 3남
7 일본 51세 고졸 13년 자활지원센터 농업 1남
8 베트남 27세 고중퇴 5년 판매사원 택시기사 2남 

1녀
9 필리핀 30세 고졸 2년6개월 주부 인테리어 1남

3. 자료의 분석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여러 학자들(Colaizzi, Giorgi, 

Spiegelberg, Van Kaam, Van Manen)에 의해 제시되

고 있는데, 경험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고 상호주관성을 

통하여 생활세계에 본질의 의미와 구조를 현상학적 기

술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0]. 이 연구에서 사용한 현상학적 자료 분석방법은 생

활세계에서 일상의 체험을 통해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

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Colaizzi의 분석방법이

다. 이는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

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상적이며 추상

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묶음으로 범

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의 엄밀성 평가

기준 4가지[21]-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

에 따라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Ⅳ.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이 결혼이주 후 체험하는 생활세계의 4

가지 차원의 경험(신체성,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 신체성
연구참여자들이 결혼이주 후 낮선 가정과 사회라는 

생활세계에서 체험하는 신체성은 “무시당하기도 하고, 

차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당당하고 싶어하는 몸”의 

재현을 보인다. 결혼이주여성의 몸에 따라붙는  매매혼

이라는 굴레는 남편의 폭력앞에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집안의 온갖 궂은 일을 도맡는 하녀

와 같은 삶에 처하기도 한다. 특히, 남편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주여성의 삶에도 투영되어 수급자로서의 

고된 삶을 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참여자 1, 7, 8). 가난한 삶은 본국으로부터 몸에 베인 

것이라지만 무시와 차별을 동반하는 현실의 버거움은 

견디기 쉽지 않다. 더욱이 남성우월적 가족문화는 비교

적 양성평등에 익숙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커다란 벽

으로 다가온다(참여자 2, 4). 아이들의 학습과 농사일마

저도 감당해야 하는 몸은 잠시도 쉴 여력을 주지 않는 

삶으로 마치 달구지를 끌고가는 등구부러진 우마와 같

은 신체성으로 재현되기도 한다(참여자 9). 아래는 결

혼이주여성이 체험하는 신체성에 투영된 속마음을 이

해할 수 있는 인터뷰 자료이다.

“누구는 뼈 빠지게 고추농사를 하는데 고추 묘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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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심어 주고 고추 따고 갈아서 고춧가루까지 만들어

서 어머니는 어머니 자식한테 주니까 좋으니까 어머니 

자식이니까. 나한테 주냐고? 나는 사먹으면 돼. 솔직히 

말해서 농사짓는 것보다 그 돈에 사먹고 떡을 친다고

요. 그런데 어머니 자식이니까 좋으니까 좋은데 나는 

힘들어요.”

표 2. 연구참여자가 체험하는 생활세계

생활
세계

의  미 현  상

신
체
성

무시당하는 몸
․매매혼이라 무시함
․하녀로 취급당함
․수급자로서의 삶
․남편의 폭력

차별의 대상인 몸
․남성의 우월주의
․농사일, 직장일 병행이 힘듬
․직장내에서 인종차별

당당하고 싶은 몸
․직장내에서 인종차별 사라짐
․중국에서 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함
․이주여성도 한국사람처럼 대해주기 바람

공
간
성

공간적으로 배제됨
․시골생활의 스트레스
․불편한 이웃
․국적이 없어 사회생활의 어려움

사회문화 공간에
서 배제됨

․직장(자활)내 퇴근시간 문화적 차이
․센터에서 제빵기술 배웠으나 쓸데 없어

자신의 공간확보
에 대한 열망

․자신의 집을 갖고 싶어함, 분가하고 싶음
․함께 어울리기 바람

시
간
성

현재화된 과거시간
․남편의 국적취득 기간이 지났는데도 무관심
․남편의 음주문제는 진행형
․주택임대기간 만료후가 걱정

미래를 준비에 
대한 인식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노후준비가 필요
․지금은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감

관
계
성

권력구조화된 
가족관계

․시누이만 도와주는 시어미니
․수급비 통장관리마저도 시어머니가 도맡음
․남편에 대한 의부증 극복

집밖과의 소통에 
참여

․지역모임 참여
․이웃과의 교류

원가족문화에 
대한 관계유지

․남편도 아내문화 배워야
․친정 동생의 도움

개척자 정신으로 
관계성 증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함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꿈을 가짐

그러나 이주여성들은 주변의 시선이나 가정으로부터

의 억압된 구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보다는 이를 적

극적으로 헤쳐나가며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이주

여성들은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인처럼 대해주기를 

부탁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한민족(조선족)으로 당당

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겠

다는 자기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기도 한다. 결혼이주여

성은 피부색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결코 

차별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당당함으로 현실의 편견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참여

자 2, 6). 아래는 신체성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편견

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 자료이다.

“나는 중국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다가 오히려 한국 

오니까 교포다 하면서도 안 받아주는 거 있죠. 근데 한

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흑인들도 

존경해 주고. 그런 거 있는데. 걸어 다닐 때 보면 은근

히 무시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구나...”

2. 공간성
연구참여자들이 결혼이주 후 낮선 지역에 내던져져 

“공간적으로 배제되고, 사회문화적으로 배제되기도 하

지만,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열망”으로 지역사회

라는 공간적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한

다.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사회라는 

공간은 불안하기도 하고, 이방인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특히 농촌지역이라는 좁은 공간은 혈연공동체로 묶여

져 이주여성들에게 틈을 허락하지 않는다(참여자 9). 

때로는 이웃집 홀아비의 과도한 음주로 예고 없이 남편

이 없는 집을 함부로 방문하여도 이를 항의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 힘들어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

다. 자활을 하기 위해 제빵기술을 배워도 이주여성들에

게 적당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고, 자활센터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딱히 정해지지 않고 눈치보며 일해

야 하는 한국의 초과근무 문화를 받아들이기기 쉽지 않

다(참여자 7). 아래는 새로운 이주공간에서 배운 기술

마저도 배제의 경험을 하게된다는 인터뷰 자료이다.

“그런데 인자 센터에서도 뭐... 빵도 굽고 여러 가지 

해요. 근데 인자 수료장은 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써 먹

을 때는 없어요. 하려면 자기가 인자 자격증을 따야 되

는데 그것도 이제 배웠다 해도. 거기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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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배제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의 월급을 아껴 적금을 한다

(참여자 4).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다문화가

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을 희망하기도 한다. 또한 점

차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활동공간을 넓히는 삶을 추구해 나간다. 때로

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동네주민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고, 동네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열성을 보인다(참여

자 2, 3). 새로운 사회문화적 공간을 재구성하는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을 시도한다. 아래는 공간적 전환에 

대한 도전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인터뷰 자료이다. 

“1년 동안 어머니랑 같이 살았잖아요. 힘들고 불편해

요. 진짜로. 지금 나오니까 좀 괜찮아요. 어디 가고 싶을 

때 가고 친구도 만나기도 하고 다문화센터도 가고 싶으

면 가고. 어디를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3. 시간성
연구참여자들이 체험하는 시간성은 “여전히 과거가 

현재화된 시간적 속박을 하기도 하지만, 주어진 여건하

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인식하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이주여성이 이미 국적취득 기간이 지나 사회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참여자 5). 이주여성에게 국적취

득은 또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다. 이러한 과정에 남편의 역할은 국적취득 여부의 생

사권을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무관심으로 대

하는 남편에 대한 원망은 커져만 간다. 마치 사람의 그

림자만 있는 실존하지 않는 거울속 인간으로 전락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또한, 결혼초기부터 계속되어온 남

편의 음주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

다. 남편은 음주로 오토바이 사고를 내 병원에 입원 중

이거나 술로 인해 부부간에 잦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

다(참여 6). 가정의 주거공간도 임대주택이라 곧 임대

기간의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인 남편은 아무런 

준비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알려주지 않는다(참여

자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미래의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도 없고, 가족의 생존문제라는 버거운 

짐을 함께 고민하고 짐을 나누어 지고자 하는 남편의 

배려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은 내일도 모레도 미래에

도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아래는 시간의 흐름 

앞에 놓인 미래의 주거걱정에 대한 인터뷰 자료이다.

“불편한 거 달 뜨는 집(공동주택) 거기서 5년까지만 

살아요. 나중에 집도 필요하구요. 그럼 어디서 사는가 

우리는..”.

그러나 이주여성들은 현실의 탓만을 하는 수동적 주

체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 즉, 남편과의 연령 차이는 머지 않아 

남편의 고령화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에 곧 다가올 노

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도 보인다(참여자 4). 

미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일회성이 아

닌 자립단계까지는 시간적 연속성을 두고 지원을 희망

하기도 한다. 이러한 토대위에 이주여성 자신도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다(참여자 1, 

2). 아래는 멀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예견하는 결혼이주

여성의 노후준비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인터뷰 자료이다.

“남편 만 안 늙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늙으면 벌어 

살려야 하잖아요. 나도 건강이 안 좋은데 남편마저 늙

어서 그런다면. 너무 먼 얘기지만 준비가 필요할 것 같

아요.”

4. 관계성
연구참여자들이 체험하는 관계성 영역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권력구조화된 가족관계에서 무기

력하게 맞서야 하기도 하지만, 집 밖의 사람들과 소통

의 공간을 넓혀가고, 원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

의 문화도 남편에게 알기는 노력을 하며, 개척자 정신

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나는 의지”를 보인다.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가족구조는 상당부분 시댁식

구들과의 갈등상황이 자주 나타나는 구조이다. 시어머

니는 시댁가족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 가

며, 새로운 식구에게 좀처럼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시댁가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희망하지만,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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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에게 갈등구조가 발각되면 문제가 증폭되어 

이주여성은 가족구조 속에 힘없는 포로로 전락하는 경

우도 있다(참여자 8). 겨우 가족들이 살아가는 생계수

단인 수급비마저도 시어머니가 관리하여 용돈 수준의 

생활비로 버티며 연명해야 하는 삶은 건강한 가족관계

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고 의지

할 곳은 남편밖에 없어 남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때

로는 의부증을 낳는 결과도 초래한다(참여자 2). 아래

는 남편과의 단절된 관계성으로 부정적인 체험을 이해

할 수 있는 인터뷰 자료이다.

“그 간에 곡절은 참 많았지만은 곡절 있다는 게 신랑

한테 집착이 심해지더만. 왜냐면 내 일을 안 갖고 저 사

람 한사람한테만 신경을 쏟아 붓다 보니 집착이 심해져 

옆에 언니들은 그러지 말고 니 스스로 따른 일을 가져

가라.”

그러나 이러한 소통의 장애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

는 주체적 노력도 돋보인다. 즉, 지역주민의 모임에 참

여하고 학부모모임에도 참여하여 아이들의 학습과 진

로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낸다. 밤마다 한국요리 배우기

라는 기회를 통해 이웃과의 교류에 폭도 넓혀가는 관계

망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임한다(참여자 5. 8). 이와 동

시에 본국의 원가족의 관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동생들을 한국사회에 불러 들이기도 한다. 남편에게도 

자신의 문화에 대해 이해시키고 알리고자 노력한다(참

여자 6. 8). 이러한 확장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는 삶을 보인다. 즉, 가정에서 요리로 직

장에서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하며, 비록 현재의 

수급상태는 멀지 않아 탈출하여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

을 하리라 꿈꾸며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의

지를 가지고 있다(참여자 1, 7, 8). 아래는 결혼이주여성

들이 직장생활 과정에서 미래의 꿈을 엿볼수 있는 인터

뷰 자료이다.

“지금 직장을 통해서는 여기서 기술도 많이 노력해서 

늘어나서 잘하게 되면 좋고, 우리 지금 여기는 화분 만

들어서 화분 판매하는데, 많이 판매할 수 있으면 더 

좋고...”

Ⅴ.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생활세계에서 경험하는 

신체성,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이라는 4가치 차원의 체

험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그 의미와 구조를 이

해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9명의 결혼이주여성과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개념

화와 범주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화 분석에 근거하

여 4가지 차원의 주제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구

결과가 갖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성 : 이주여성들의 몸 경험을 제대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지구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주의 

여성화에 대한 인식이 각 개별적인 국가적 상황과 맥락

에 따라 차별화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 

각 개인은 ‘매매혼’으로만 일반화될 수 있는 집단적인 

여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주여성들의 몸 경험의 의

미는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이므로 이주여성들의 몸 경

험에 대한 구조적․주체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선결되

어야 한다[22].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은 피부색이나 문

화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결코 차별이 대상이 아

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당당함으로 현실의 

편견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공간성 :  결혼이주여성들이 ‘공간적 전환’ 과정

에 가족중심 구조에서 자국출신 중심의 자조집단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차원으로 적응기제를 확대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의 닻(anchor)에 정박하여  ‘초국적 순

회’(transnational circuit)를 하는 제한된 공간[23][24]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공간의 통합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신과 가족의 지원과 지역사회 차

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

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

며 활동공간을 넓히는 삶을 추구해 나날 수 있도록 강

점지향의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시간성 :  결혼이주여성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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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과정상의 시간 갈등(temporal conflict)을 간과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인 ‘관계 속의 삶에 성

공’한 관점은 경계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인 한국에 입

국 후 초기적응과 중기변화 그리고 장기적 발전의 단계

적이고 계층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결코 

결혼이주여성들은 시간적 흐름에 내던져져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상당부문 스스로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삶의 개척자이고 현재의 시간의 주인공이

라는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다. 자녀출산과 한국사회 적

응단계를 지난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적절한 일자리 

제공과 재교육을 통한 미래계획이 가능한 실존적 존재

로서 성장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한 공

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주체의 적극적인 연계에 기반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관계성 :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

을 단순히 경제적 신분상승만을 잣대로 하는 승격혼

(hypergamy)에 비중을 둔 수직적인 관계성 논의는 현

대의 결혼이주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남편의 배

우자로서의 국적취득 수준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

서의 시민권의 획득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한국

사회의 국민으로서의 역할과 관계성에도 주목해야 한

다. 더 나아가 친정식구의 부양, 초국가적인 가족관계망 

형성, 남편에 대한 다문화환경에 대한 이해 요구의 증

가와 같은 적극적인 자기정체성의 소유자로 타인과의 

관계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사회문화적 존재란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경험을 적

응과 부적응, 남성권력의 희생자, 혹은 상업주의의 희생

양으로 사회적 보호라는 둘레에 정체되어온 해석의 울

타리를 ‘새로운 삶을 버텨나가고, 이겨내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존재로 재구조화’하는 재해석의 틀을 제시하

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체험하는 생

활세계는 4가지 차원의 분절과 막힘을 넘어 새롭게 재

구성하고 전환해 나가는 과정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마

지막으로 주목해야 점은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은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의사소통에 대

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25]. 지역사회 차

원에서도 사회적 가치관과 문화적 다양성을 상호이해

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소수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26], 차이와 차

별을 극복하는 민주시민적 다문화역량과 관련한 교육

과 체험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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